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전쟁 발발 이후 튀르키예의 

현란한 팔색조 외교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다.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이해 당사국들과 

고도의 수싸움과 기싸움을 통해 중요한 

국익들을 관철시키고 있어서 그렇다. 

앙카라는 나토와의 동맹을 자국 안보정책의 

주춧돌로 여기지만 다른 한편 독자외교를 

통해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선 

튀르키예는 기본적으로 나토회원국으로서 

러시아의 재팽창 야망 봉쇄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남부 전선

의 헤르손을 비롯한 흑해 연안 지역이 러시아

의 수중에 떨어졌다. 하지만 4월 14일 모스크

바함 피침을 계기로 오데사가 함락을 면하게 

되었다. 또 격전지 중 하나였던 흑해의 즈미

이니 섬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오데사 

항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숨통을 

트게 되었다. 뒤집어 해석하면 러시아군이 흑

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1 흑해 보스포러스 & 다르다넬스 해협(자료: 

https://greekcitytimes.com/2022/04/04/ukraine-

alternative-world-order/)

러시아 흑해 함대의 활동 약화는 튀르키예

가 흑해에서 에게해로 넘어가는 두 개의 해협

(보스포러스와 다르다넬스)에 대한 외국 군함

의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외국 군함의 해협 통행과 함선의 배수량을 제

한하는 권리를 튀르키예에 부여한 1936년의 

‘해협 통과에 관한 몽트뢰(Montreux) 협정’에 

근거한다. 이 협정은 오늘날 튀르키예와 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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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안보 불

안을 일정 수준 경감시켜주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는　자국산　무인기　바이

락타르（Ｂａｙｒａｋｔａｒ）를　 우크라

이나에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군에 타격을 주기

도 했다. 실제로 전쟁 초기 바이락타르는 러

시아 탱크를 잡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이

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침공군에 반격을 가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미 바이락타르 무

인기는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

니아 간 벌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도 그 성능과 위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독자외교

이와 더불어 튀르키예는 나토 확장에 어깃

장을 놓는 방식으로 자국 안보이익을 주도적

으로 확보했다. 나토 회원국 확대의 만장일치 

제도를 활용해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반대급부를 요구함으로써 안보현안

을 해결한 것이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한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

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스웨덴과 핀란

드의 나토 가입에 동의했다. 동시에 미국에게

도 러시아산 S-400 미사일 구매로 중단되었던 

F16 전투기 추가 구매 및 장비 개량 지원도 

요구해 해결을 앞두고 있다.

그림 2 실전투입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자료:

https://informnapalm.org/en/ukraine-used-bayraktar-t

b2-strike-drone-in-war-zone-for-the-first-time-vid

eo/)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점은 나토국가로서

의 튀르키예의 행보가 대러관계의 악화와 

적대 표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

함되지 않았고, 국내 경제위기, 우크라이나

산과 러시아산 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

해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6월 21일

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기술점검에도 터키

스트림 파이프는 다시 공급을 재개한 바 있

고, 우크라이나 측이 요청한 러시아 선박 

곡물 압류 또한 사실상 실패하며 우크라이

나 측이 실망의 표현을 내비친 적도 있었

다.

 사실 튀르키예는 형제민족이라고 할 수 있

는 크림타타르인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20

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시리아에서 튀르키

예 군인 30여명이 전사한 사건도 있었다. 

‘튀르키예-서구 갈등 = 튀르키예-러시아 관

계 증진’ 공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앙카라는 서구, 러시아 모두 갈등 

현안이 있음에도 대화의 영역에서 문을 열

어두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 중재자를 튀르키예가 자처해오고 있다

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3 제5차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 이스

탄불, 2022년 3월 29일(자료:

https://www.voanews.com/a/ukrainian-russian

-delegations-send-positive-messages-after-i

stanbul-talks/6506651.html) 

튀르키예 외교정책의 

시사점은?
 

튀르키예의 이런 자기 주도적 실용외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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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흔히 동맹 

지도국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독자 행보를 보

이는 정책은 무모한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는 동맹국의 신뢰를 떨어뜨려, 맹주로부터 

유사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현재 ‘신냉전’ 키워드가 화두가 된 상황에

서, 일각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 즉 커

플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위주의와의 투쟁 

및 강력한 자유주의 진영에 절대적 의존’이라

는 여론몰이가 우리 사회에서 관찰된다. 

외교는 통용되는 상식과 달리 “상국( 國)

을 정하고 섬기는 행위”가 아니다. 같은 자유

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과거 냉

전 시대처럼 공공재를 투입하고 자원을 배분

하는 역할을 이제 패권국에게 기대하기가 점

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들 역시 민주주의 국

가로서 ‘자국우선주의’라는 국내 여론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맹국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

국이 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

권에서 중·러의 권위주의 국가와 경제를 포함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대

외적 행보 및 외교언사를 자주 표출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미국과의 동맹이 외

교안보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중·러와의 정치 및 경제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

서도 중·러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외

교적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다. 나토 동맹국 

튀르키예의 유연한 실리외교가 그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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